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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정신건강팀장 함춘영 ☎440-1581

∙담당자 심연희 ☎440-1582
사진(이미지) □ 없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서 환자살피는 간호사, 인천 생명사랑활동가로 나선다  

- 인천시 자살예방센터-인천간호사회, 간호사 생명사랑활동가 양성 및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협약 체결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자살고위험군의 조기발견을 위해 간호사를 

생명사랑활동가로 양성해 지역사회 자살예방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고 밝혔다.  

생명사랑활동가는 자살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고위험 신호를 

포착하면 전문기관에 연계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

을 한다.

인천시는 지난 2017년 전국 최초로 생명사랑택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 확대해 생명사랑병원, 생명사랑약국, 생명사랑학

원, 종교계 생명사랑활동가 등을 위촉 및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는 의료 일선에서 환자의 건강을 살피고 있는 간호사가 중심이 

돼 자살고위험군을 살피고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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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강승걸)와 인천광역시간호사회(회장 

조옥연)는 협약을 체결하고 ▲간호인력의 생명지킴이 양성 ▲자살 고

위험군 발굴 및 도움기관 연계 ▲자살예방 정보제공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운영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간호사 생명사랑활동가의 첫 시작은 가천대길병원 소속 간호사를 중

심으로 양성할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발표한 인천시 자살사망자 심리부검 결과에 따르면, 자살사망

자가 도움 요청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51.9%)와 병ž의원(25.9%)을 방

문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1) 간호사는 자살위험자를 발견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철 시 건강보건국장은 “간호사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자살예방에 동참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소중

한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최선

의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

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

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마음건강자가진단 및 온라인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2021), 자살 사망자의 정신질환 특성 분석을 통한 지역 맞춤형 자살
예방체계 구축방안 모색 : 인천 자살 사망자 심리부검 결과를 기반으로, 제2021-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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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관련사진

2022.9.6. 자살예방의 날 기념 힐링토크콘서트 ‘내일도 맑음’을 개최하였다. 
시민들이 드라마 「내일」의 원작 웹툰 라마 작가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조성준 교수, 가수 전은진이 
드라마의 다양한 자살 관련 사례들에 대한 대화와 힐링음악을 듣고 위로와 힐링의 시간을 갖고 있다. 


